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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" (판례, 92도1693)

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
[대법원, 1993.1.26, 92도1693]
 
【판시사항】

가.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

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“사실의 적시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

례 나.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

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

 
 
【판결요지】

가.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

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“사실의 적시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

례. 나.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

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.

 
 
【참조조문】

가.나. 지방의회선거법 제177조 제1항  나. 형법 제20조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김경섭

【상 고 인】 검사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본다.

 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 민병훈이 민자당 공천신청을 하면서 공천에서 탈락되더라도

당을 비방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공천에서 탈락하자 민자당을 탈당하

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차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이 마치 민자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

금원을 제공한 양 발언을 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할 목적으로 “위 민병훈은 민자

당의 부산시 당직자로 활약하여 오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당을 배반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

여 당의 공천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주장하나 그것은 허무맹랑한 비방이며, 정당의 공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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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”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

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

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

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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